
“믿고 놓아라, 놓는 만큼 얻어지고 나아

갈 수 있다.”

수시로 듣는 말이었지만 내 자신을 보는

것보다 더 어려운 과제였습니다. 우리 모두

에게는 주인공, 근본자리가 있다고 합니다.

그 근본에서 모든 것이 나오므로 즐거움이

든, 괴로움이든 올라오는 그곳에 다시 맡기

라고 합니다. 맡기라고는 하는데 과연 어떻

게 하는 것이 맡기는 것일까? 

상대에게 지갑을 주며‘가지고 있어’하

듯이 주는 것일까? 그러면 상대는 어떻게

받는 것일까? 그 다음은? 말만 맴돌 뿐 감

도 잡히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무조건 해보

았습니다. 무식하다고 여길 만큼.

제 아들은 제가 마음공부 하는 데 큰 공

부자료입니다. 아들과 사소한 문제에서부

터 중요한 일들에 이르기까지 매번 부딪칠

때마다 제 모습을 돌이켜 봅니다. 때론 분

노에 휩싸인 제 모습을 보면서 좌절도 여

러 번 하면서‘내가 마음공부를 하기는 하

는 것인가?’하는 회의에 빠지기도 했습니

다. 작고 가벼운 흔들림은 보는 것만으로도

잦아들었는데 강한 분노, 두려움 등은 쉽게

잦아들지를 않았습니다. 

어느 날이었습니다. 결혼 준비를 하고 있

던 아들 녀석이 폭탄선언을 했습니다. 

“엄마! 결혼하면 우리 따로 살면 안 될

까? 아무래도 내 각시가 불편하지 않겠어.

그러니까 엄마가 양보하면 어떨까?”

기가 막혔습니다. 어떻게 키운 아들인

데…. 그런 아들이 내던진 말 한 마디에 하

늘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. 한 달간을

아들과 말을 않고 살았습니다. 수행이고

뭐고 할 것도 없이, 오직 제 머릿속에 떠오

른 것은 아들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이었

습니다. 

‘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? 품안 자식이

란 말이 이런 것일까?’이런 생각들만 곱

씹고 또 곱씹었습니다. 고통은 시간이 지

날수록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. 

고민 끝에 저는 부처님께 매달려보았습

니다. 그래서 굳건하게 믿어지지 않던 주인

공 자리에 무조건 맡겨 보았습니다. 자신을

본다고 하면서도 어쩌지 못하는 내 감정에

묻고 또 대답했습니다. 

‘그래 부처님 자리가 있다고 했지, 이 분

노와 미움도 그곳에서 나왔을 테니까 도

로 가져가라고 해야지. 문제도 그곳에서

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그곳에서 해결해야

하잖아. 주인공! 지금 너무 힘들잖아, 모든

것이 부드럽고 원만하게 되도록 네가 해

결해 봐!’

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 부탁

했습니다. 사실 그것이 옳은 방법인지, 제

대로 하는 것인지 따져볼 생각 없이 조급

한 마음에 머릿속으로, 마음으로, 입으로

‘주인공, 주인공’을 속삭였습니다. 때론 너

무 힘들어서 될 대로 되라 하는 마음이 올

라 올 때도 있었습니다. 아니 아들에 대한

원망심은 더욱 치성해졌습니다. 

주인공이고 뭐고 할 것도 없이 솟아오르

는 감정을 아들에게 쏟아버릴까? 아니면

아들과 의절하고 살까? 원망심은 가져서는

안 될 마음까지 들게 했습니다. 

하지만 다시 마음을 진득하게 가다듬었

습니다. 그렇게 집중해서 놓는 연습을 해

보니 조금씩 상황이 잦아들었습니다. 

어느 땐 제가 놀랄 정도로 분위기가 바

뀌고 회복되는 경우를 체험하게 되었습

니다. 그럴 때마다‘정말 주인공 자리가

있나보다’하는 믿음이 조금씩 싹트기 시

작했습니다. 

그러는 동안 주인공에게 무조건 믿고 맡

겨야지 내 욕심이나 집착 등이 개입되거나

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

게 됐습니다. 

어떤 결과든지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야

한다는 것을 사무치게 알게 된 것입니다.

우리의 사리분별을 떠난 그 상태 그대로를

받아들이고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.

하지만 처음에는 그런 믿음을 갖지 않

았습니다. 스님과 법사님께서는 항상 제

게“일단 해보세요, 한만큼 자기 것이 되

고 해보아야 안다”고 누누이 말씀하셨습

니다. 의구심과 견고하지 못한 제 신심이

문제였던 것이었습니다. 

그렇게 자책의 순간이 반복되면서 그만

두고 싶은 마음도 솟아올랐지만, 무작정

스님과 법사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마

음공부를 했습니다. 

그러면서 알게 됐습니다. 모든 문제는

자신에게 있고 자신을 보는 순간 그 문제

는 스스로 사라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.

또한 그 해답도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깨

닫게 됐습니다. 

내면집중을 통해서 지금까지 남에게서

왔다고 느껴지던 문제가 자신 안에서 시작

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 밖을 향해 있던

원망의 마음이 줄어들면서 내속의 허물을

벗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었지요. 과거에

는 자신의 잘못을 없앨 마음만 가지고 있

었지만, 지금은 그것을 실행하는 힘도 생

기게 되었습니다. 그렇게 되니 주변이 밝

아지고 특히 식구들 모두가 제자리를 찾아

가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감사했습니다.

우리 모두는 불성을 가진 부처님의 존재

라고 합니다. 그러니 부처님께서 모두 알아

서 할 일을 내가 좌지우지하면서 통제하고

분별심으로 대하기만 했으니, 그런 습관과

업력에서 벗어나는 일이란 좀처럼 쉬운 일

은 아니었지요. 하지만 모든 것은 부처님

자리에 맡기고 저는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

할 밖에요. 또한 제가 제 자신을 살펴보니

자기 공부수준에 따라 자기에게 걸려있는

집착이 경계로 오는 듯합니다. 자기 수준에

따라 그때그때 문제가 온다면 본인 수준에

서 충분히 풀고 갈 수 있겠지요. 그러니 그

때마다 넘어서야겠지요.

분별심이 일어나고 마음이 복잡해질 때

가 곧 자신을 세세히 살피면서 놓고가라는

신호일 테니까요. 더 열심히 할 기회이겠지

요. 그때 더 마음의 심지를 굳건히 하겠습

니다. 제 다짐입니다.

부처님은 마음 밭을 가꾸는 농사꾼이라

고 했습니다. 제가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된

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며 이제 거

짓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고 부처님

이 그 자리를 차지하도록 수행 정진하며

사는 삶이 제 모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

다.(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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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 앞둔 아들의 분가 선언에 배신감

‘주인공’에 믿고 맡기니 원망심 사라져

모든 문제 자신 안에 있다는 것 깨달아

이 맛에 삽니다 (하)

그림∙문병성

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

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

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.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

될것입니다.

●주제:일상속의신행및수행체험, 불심으로삶의고난과 역경을이겨낸이야기
●분량:200자원고지30장안팎(A4용지4장) 
●접수처: (110-030) 서울시종로구청운동54번지

현대불교신문사편집국신행수기담당자
●문의전화: (02)2004-8241
●인터넷접수:bypark@buddhapia.com

조형숙 (수원시 영통구 망포동)

2005년 한해 불교계가 지나온 발자취가 담겨진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상, 하 두권으로 나누어
불자님들께서 보다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.

깊이 있고 다양한 불교교리와 불교문화 관련 자료와 정보 등이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리되
어 있어 스님들께는 수행의 반려자가, 불자님들께는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.

● 구성 : 상권 - 2005년 1월(507호) ~   6월(532호)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
하권 - 2005년 7월(533호) ~ 12월(558호)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

● 판형 : 신문원형 그대로 (40cm × 55cm) ● 절차 : 신청 → 입금확인 → 발송
● 가격 : 상하권 총 80,000원（낱권 판매 불가)
● 입금계좌 (예금주 : 현대불교신문사)  국민 245-25-0001-461 / 농협 053-01-236053

● 구성 : 전화 (02) 2004-8211, 2  /  팩스 02) 737-0697 /  Email: cetana@buddhapia.com
현대불교신문사 고객1팀

● 과년호 한정판매
2000년~2002년 (6집~8집) : 50,000원 /  2003년~2004년 (9집~10집: 상, 하권 ) 70,000원

※※재재고고가가 많많지지 않않아아 한한정정판판매매 합합니니다다..   

구입안내

주문및문의

불교의 생활화∙ 현대화∙ 세계화를
지향하는 현대불교신문 2005년 합본집이 발간되었습니다.

2005년도 불교역사를 한눈으로- 『현대불교신문합본11집』

(주)천성건설

(株)天 星 建 設

◆◆ 각각종종 설설비비공공사사 일일체체

◆◆ 석석재재,, 부부품품 일일체체

◆◆ 석석,, 조조각각,, 석석물물 일일체체

◆◆ 석석,, 불불상상,, 좌좌상상,, 미미륵륵

◆◆ 석석,, 탑탑,, 마마애애불불상상조조각각

◆ 본 사 :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87-1 벽산 빌딩 301호
(기계 및 자재창고)

◆ 공 장 :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94-2 (2층)

◆ 공사문의 : 전 화004411))333344--22556677~~99 
H∙P 001100--88666622--44884411,, 001111--442233--22004400
전무 이재갑

◆◆ 건건설설부부문문
◆◆ 석석굴굴,, 납납골골당당 공공사사
◆◆ 석석굴굴,, 법법당당 조조성성
◆◆ 석석,, 축축대대 공공사사 및및 보보수수
◆◆ 석석 공공사사 일일체체
◆◆ 석석굴굴,, 저저장장실실,, 보보관관실실

공공 사사 개개 요요

◑◑ 예예산산 탈탈해해사사 석석굴굴 공공사사 5500평평 <<지지장장전전>>
◑◑ 공공주주 석석굴굴 법법당당 5500평평 조조성성 <<백백공공선선원원>>
◑◑ 상상주주 석석굴굴법법당당 5500평평
◑◑ 우우리리동동 축축대대공공사사 응응덕덕사사
◑◑ 가가평평 석석굴굴법법당당 110000평평 조조성성
◑◑ 청청평평 자자연연돌돌탑탑공공사사 2288개개 조조성성

공 사 완 료

※남여 행자 모집합니다.

당뇨병 희소식!!

대한불교 해 월 정 사
경남 마산시 성호동 73-4번지

전 화 : 055)241-0374
휴대폰 : 011-833-0374

당뇨로 고생하시는분 고통에서

벗어나십시오

11.. 당당뇨뇨수수치치 높높은은 분분

22.. 합합병병증증으으로로 고고생생 하하시시는는 분분

33.. 발발병병한한지지 오오래래되되고고 약약을을 먹먹어어도도
치치료료가가 안안되되시시는는 분분..

44.. 당당뇨뇨때때문문에에 생생활활에에 지지장장이이 있있는는 분분

본 사찰에서

극비리 전해 내려오는

비법과 본인이 기도로

얻은 비방으로 당뇨를

해결해 드립니다. 

고(古)건물

수 리 전 문

((주주))고고도도건건축축 대표 주영동

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-2 성지아파트 3동202호

연락처: 053)964-0858
휴대폰: 011-804-1748

드잡이 전문, 건물방향바꿈, 

건물멀리옮김

● 건물 넘어간집 바로 잡음

●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

●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

((문문화화재재 등등록록인인 다다수수 보보유유))


